
플래스틱 종사자수 4 .6% 증가
통계청 , 200 1년 16만6000명으로 … 화학제품은 13만8000명

2001년 국내 광업·제조업의 월평균 종사자수는 266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0.1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통계청이 산업구조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사자 5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<광업·제조

업 통계조사> 결과에 따르면, 기타 운송장비(9.5%), 조립금속제품(4.6%), 고무 및 플래스틱(4.6%), 출판·인쇄

및 기록매체(6.1%), 의료·광학기기 및 시계(6.6%) 등에서 증가한 반면, 섬유제품(-7.0%), 의복 및 모피제품

(-5.4%), 가죽·가방 및 신발(-9.9%),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(-7.1%) 등은 감소했다.

19명 이하 사업체는 8.5% 증가한 반면, 20-99명 사업체(-0.6%), 100-299명 사업체(-1.2%), 300명 이상 사업

체(-7.0%)는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·대규모 사업체는 공장 및 사무자동화,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종사자수가 감소한 반면, 영세사업체는

업체 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

화학제품은 종사자수가 13만8000명으로 1,2%, 고무 및 플래스틱은 16만6000명으로 무려 4.6% 증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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